
LG화학, 임원급 연구위원 대거 발탁
분야별 연구개발기능 강화 위해 … R&D 인재 500여명 채용 계획도

LG화학(대표 김반석)이 역대 최대인원의 연구․전문위원을 발탁했다.

LG화학은 “핵심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성과 창

출 등에 공헌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”며 “2012년에는 역대 최대인 7명을 발탁했다”고 2월27일 발표했다.

LG화학은 2012년 발탁한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연구․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연구․전문위원으로

선임되면 임원급 연봉과 활동비 등 획기적인 보상과 처우를 받고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

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“사업본부별 책임 경영체제에 따라 분야별 R&D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

의 연구․전문위원을 뽑았다”며 “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가치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R&D

전문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육근열 LG화학 CHO(최고인사책임자) 부사장은 “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약 500여명의 R&D 인재를

채용할 계획”이라며 “핵심사업에서 차별화된 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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